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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 4월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미국 

뉴욕 주지사는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엑셀시어 장학 제도(Excelsior Scholarship)’

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
 무상 등록금 제

도의 취지는 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할 수 없

는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졸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

다는 것이다. 이미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에

서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

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으나 뉴욕주의 무

상 등록금 제도는 정책 대상이 4년제 공립

대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 엑셀시어 장학 제도 시행 배경

2016년 미국 대학 졸업생의 평균 학자금 

채무액은 3만 7,172달러에 달했다.
2)
 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출 상환 한도를 월 소득

의 10%로 제한하고 상환 시작 후 20년이 

경과하면 대출 잔액을 면해 주는 채무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3)
 그러나 이러한 대

책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채무는 미국 가계 

경제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

년 1분기 기준 미국의 학자금 채무는 1조 

1) 엑셀시어(Excelsior)는 “더욱 더 높이(ever upward)”라는 뉴욕주의 슬로건에서 따왔다.

2) https://www.debt.org/students/에서 2017. 8. 12. 인출.

3)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4/06/09/president-obama-student-loan-debt-no-hardworking-young- 
person-should-be-priced-out-h에서 2017. 8. 12. 인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 2, pp. 86~89

뉴욕주의 대학 등록금 무상 제도

The Excelsior Scholarship in New York State

김민희, 알바니대학교 박사과정



국제사회보장동향 87

3,400억 달러로 전체 가계 채무의 11%를 

차지했으며, 신용카드 부채 규모를 6,200억 

달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4)
 높은 수준

의 학자금 채무는 청년이 졸업 후 자산을 형

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채무를 상

환하지 못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초래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상 등록금 제도가 제시된 것이다.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2년제 커뮤니

티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미국무

상대학법안(America’s College Promise Act)”을 제안

했고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위스콘신주 

상원의원과 보비 스콧(Bobby Scott)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은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안을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다.
5)
 한편 2016년 버

니 샌더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커

뮤니티칼리지뿐만 아니라 모든 국공립대학

의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경선에서 승리한 

힐러리 클린턴은 버니 샌더스의 무상교육안

을 수용하여 연 소득 12만 5,000달러 이하

인 가구의 공립대학 학비를 면제하는 무상

교육안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채택했다. 엑

셀시어 장학 제도는 이들이 내세웠던 공약

이 현실화된 첫 사례로 꼽힌다. 

3. 엑셀시어 장학 제도의 주요 내용

가. 수혜 대상과 조건 

엑셀시어 장학 제도는 뉴욕주립대(SUNY), 뉴

욕시립대(CUNY) 그리고 2년제 커뮤니티칼리

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가을 학기부

터 시행된다. 우선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부터는 

연 소득이 12만 5,000달러 이하인 가구의 

자녀까지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9

년 기준으로 뉴욕주 전체 가구의 80% 수준

인 약 94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돼 저

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엑셀시어 장학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금을 면제받으려면 (1) 정규(full-time) 학생

으로 학기당 최소 12학점, 연간 30학점을 

등록해야 하고 (2) 졸업에 필요한 최소 평점

을 유지해야 하며 (3) 졸업 후 장학금을 받

은 기간만큼 뉴욕주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해야 한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이미 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또한 엑셀시어 장학 제도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는 그 장학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등록금만 지원하기 때문에 

4) https://www.newyorkfed.org/medialibrary/interactives/householdcredit/data/pdf/HHDC_2017Q1.pdf에서 2017. 8. 12. 인출.

5)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2962에서 2017. 8. 1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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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만 달러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뉴

욕주 학비 보조 프로그램(TAP: Tuition Assistance 

Program) 등을 통해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 

저소득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예산 규모와 지원 금액

엑셀시어 장학 제도는 기존에 테네시주 

등에서 시행되었던 무상 등록금 제도에 비

해 예산 규모가 훨씬 크다. 테네시주와 오리

건주에서 시행한 무상 등록금 제도는 예산 

규모가 연간 1,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반

면에 뉴욕주가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

로 책정한 예산은 8,7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정된 예산인 만큼 학생들

의 수요가 증가하면 1인당 지원받을 수 있

는 금액은 감소한다. 뉴욕 주정부는 수혜 대

상자 수를 2만 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1인

당 평균 3,782달러를 등록금으로 지원할 계

획을 세워 8,7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

다. 그러나 실제 신청자는 7만 5,000명을 

초과했다. 신청자 수가 예상을 훨씬 넘어서

자 올해에는 개별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신청자 중에는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여타 장학금 및 학비 보조를 

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수혜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는 등

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

는 심사 대상자 선정이 끝나야 알 수 있다.

다. 주요 쟁점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졸업 

후 뉴욕주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해야 한다

는 엑셀시어 장학 제도의 수혜 조건이 논란

을 불러일으켰다. 주정부는 이 기간만큼 반

드시 뉴욕주에서 고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

지만 뉴욕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10년 내에 무이자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정부는 

무상 등록금 혜택이 교육 투자인 만큼 해당 

조건이 투자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장치라

고 주장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직장 선택

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

건을 비판한다. 그러나 주정부는 뉴욕주에

서 공립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84%가 졸업 

후에도 뉴욕주에 거주한다는 통계를 제시해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

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6)

6)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enacting-first-nation-excelsior-scholarship-program- 
provide에서 2017. 8. 1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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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행 첫해의 지원자 수가 예상 범위

를 훨씬 벗어났고 내년부터는 수혜 소득 기

준도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무상 등록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원 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미 확정된 2017년 

예산안에는 엑셀시어 장학 제도의 재원 마

련 방안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수

요 증가에 따른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을 찾

을 수 있다면 증세는 피할 수 있다. 그 예로 

테네시주는 복권 판매 수입에서, 샌프란시

스코주는 고급 주택 보유세에서 무상 등록

금 시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

는바, 뉴욕주는 다른 주의 재원 확충 방안 

마련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대학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늘어남

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

자 미국에서는 공립대학 무상 등록금 제도

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샌프란시

스코주에서는 시티칼리지의 등록금 면제 법

안(Free City Program)이 최종 통과되었고, 로드아

일랜드, 캘리포니아, 아칸소, 미네소타주 등

에서도 무상 등록금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로드아일랜드 주지사는 소득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뉴욕주의 

엑셀시어 장학 제도는 의무 거주 조건, 재원 

조달 방안과 같이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지

만 4년제 대학에서 처음 시행된다는 점에서 

정책을 검토 중인 다른 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등록금 감면의 혜

택을 받고 있지만 중산층 학생들은 졸업 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로 인해 사회 초년

기 자산형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

것이 청년 실업과 맞물리면서 일부 청년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뉴욕주의 

무상 등록금 제도는 중산층을 수혜 대상에 

포함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무상 등록

금 제도 논의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 


